
은혜를 화로 갚은 사람들

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 라는 글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' '

계실 때 은혜를 베푼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

살펴보기 위해 지상에 와서 사람을 만나시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.

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.

거의 폐인이 되고 손발이 심히 떨리고 있었습니다.

예수님은 형제여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소 라고 물었습니다" ?" .

술 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 준 분이군요" .

내가 절름발이였을 때 당신이 건강한 다리로 고쳐주셨지요.

절름발이일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대로 살아갔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

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은 없고

하여 방황하다가 이처럼 되었습니다 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" .

예수님은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.

한 불량자가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는 광경을

목격합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오. " ?"

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당신은" ?

진흙을 발라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.

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.

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뜨고

볼 수 없는 일이너무 많았습니다.

결국 화풀이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고 흐느껴"

울었습니다.

저나 여러분 모두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.

지금 당신은 그 은혜의 보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

은혜를 화로 갚지는 않습니까?

은혜를 은혜로 갚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출처 착각 속에 사는 삶 임복만- / (2002/09/13)


